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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안젤리나 졸리 따라잡기> 

연극 

3.6(목)~3.8(토) 목금 7시 30분 / 토 3시 

쇼케이스 70분 

*아티스트 토크 3.8(토) 공연 후 

아티스트 토크는 두산아트센터 팟캐스트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www.podbbang.com/ch/7508 

 

 

작가노트 

- 이수민 

 

Auto fiction 

자전적인 동시에 허구적인 극 짓기 

가슴에 암을 앓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암이라니, 충격이었지요. 

충격은 병원에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암을 제거하려고 입원한 

병원에서 암을 앓은 가슴에 실리콘 보형물을 넣고 나온 환자들을 

만났거든요. 배액관으로 흘러나오는 피를 보며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들이 물었습니다. 나, 잘한 걸까? 

가슴을 잃어버린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사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넣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눈이나 손가락을 (병으로) 잃은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라진 부분이 흉측하고 괴이하며 그것 때문에 

당신에게 매력이 느껴지지 않으니 당장 (상처가 낫기도 전에) 인공 

보형물을 넣어야 한다고. 하지만 모유 수유 기능밖에 없는 지방 

덩어리를 병든 가슴에서 잘라낸 여성들은 암을 진단받자마자 

성형외과로 연계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실리콘 보형물만 

넣으면 다시 예전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도 넣었잖아요.” 

졸리의 가슴이 실리콘 보형물이라는 사실을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재건 수술을 고민하는 유방암 환자들은 알지요.  그녀가 

유방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 유전자 때문에 가슴을 모두 

절제하고 실리콘을 넣었다는 사실을. 그 경험에 대해 졸리는 

칼럼을 썼습니다. 실리콘으로 여성성을 회복했고,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졸리의 말이라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모지상주의의 메카 할리우드의 배우지만 똑똑한 감독이기도 

하고 난민 구호에도 앞장서니까. 졸리를 따라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렇듯 암을 앓은 가슴에 실리콘을 넣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슴에 대한 이야기 

부재를 통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슴을 상실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슴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연출노트 

- 이라임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선택은 개인의 몫이고 

그 책임 또한 개인의 것이라지만, 선택의 중요도가 커질수록 

그것을 둘러싼 외부적인 요인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변 환경과 사회적인 맥락을 배제하고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작품은 암으로 가슴을 절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리콘 

보형물 삽입을 통한 가슴 재건 수술’이라는 아주 특정한 선택과 이 

선택을 둘러싼 수많은 요소를 다룹니다. 안전성에 대한 정보, 

여성의 가슴에 대한 인식, 환자들의 경험담, 심리적인 압박과 

두려움, 의료 시스템,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까지. 직접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작품을 통해 암으로 가슴을 잃은 환자들이 놓이게 되는 선택의 

기로에 가까이 서보고자 합니다. 이들의 선택이 온전히 자신을 

위한 선택이 되기 위해 사회가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작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 두산아트센터 

작가 이수민 

연출 이라임 

조연출 박승훤 

배우 김민주 김현빈 신소연 이아라 이주협 

무대 디자이너 김나은 

조명 디자이너 전하경 

음악 감독 홍석영 

프로덕션 무대감독 이지혜 

 

 

 



 

 

 

 

 

 

 

 

 

 

 

 

 

 

 

 

 

 

 

 

 

 

 

 

 

 

 

 

 

 

 

 

 

 

 

 

 

 

 

 

 

 

 

 

 

 

 

 

 

 

 

 

 

 

 

 

 

 

 

 

 

 

 

 

 

 

 

 

 

 

 

 

 

 

 

 

 

 

 

 

 

 

 

 

 

 

 

 

[두산아트랩 공연 2026 공모 안내] 

일정 2025.5.7~2025.6.4 

대상 40세 이하, 한국 국적 예술가,  

장르 제한 없음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산아트랩은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